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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鮮皮의 피부과적 효능과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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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erature study on dermatological efficacy and drug induced liver injury of 

Dictamnus dasycarpus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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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root bark of Dictamnus dasycarpus has been frequently used to treat patients with skin diseases in 

Korea. Recently, wild root of D. dasycarpus are reported to induce liver injury. 

Methods : Traditional uses of D. dasycarpus for skin diseases were analysed bibliographically. In addition, reported 

cases were collected and analysed using pubmed and national digital library. 

Results : In taiwan, D. dasycarpus revealed to be one of major herbs for skin diseases and many researchers in worldwide 

had reported its dermatological efficacies. Reported cases related in liver injury described that hepatocellular or 

cholestatic liver injury were seen in patients eating wild root of D. dasycarpus. In addition, 6 cases in worldwide and 

1 case in Korea showed that patients with drug induced liver injury (DILI) ingested not root bark of D. dasycarpus 

but prescriptions containing root bark of D. dasycarpus. These mean that wild root of D. dasycarpus (Bongsam or 

Bongwhangsam) was estimated to be closely related in DILI. Whereas, it was difficult to confirm direct correlation 

between root bark of D. dasycarpus used as herbal medicine by doctor of Korean medicine and DILI. 

Conclusions : these results imply that wild root of D. dasycarpus is closely related in DILI and strong recommendation 

not to take it without consultation by experts is needed.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no evidences of direct correlation 

between root bark of D. dasycarpus and DILI, doctor of Korean medicines should pay attention to use root bark of D. 

dasycarpus in their clinic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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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약의 안전성은 최근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인터

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 정보가 넘치며,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일부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인터넷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유효성도 문제가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안전성은 국민 건강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생약, 한약재 등 식물제제에 의한 간손상의 문제는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주제이며, 전문가들은 그 위험성의 정도에 대

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1,2), 보다 

명확한 한약 안전성 연구를 위한 연구법까지 제안되고 있다3). 

白鮮은 과거에서부터 간독성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약재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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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었으며, 최근 白鮮을 복용한 후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4). 

白鮮皮는 가장 대표적인 피부과 질환 치료 한약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濕疹과 같은 濕熱에 의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다용해왔다5,6). 白鮮皮는 운향과(芸香科：Rut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백선 Dictamnus dasycarpus Turcz.의 根皮로 

우리나라 各地에 분포하며, 중국에서는 주로 遼寧, 河北, 山東 

등에서 생산된다5). 

白鮮皮의 성미는 苦寒을 위주로 하며, 일부 의가들은 鹹味나 

辛未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 대표적인 효능으

로는 淸熱燥濕, 祛風解毒을 들 수 있으며, 주로 濕熱瘡毒, 黃

水淋漓, 濕疹, 風疹, 疥癬瘡癩, 風濕熱痺, 黃疸尿赤를 치료하

는데 사용된다. 특히, 苦參 蛇床子 川椒 등을 配合하여 煎湯 

外洗하여 婦女의 陰痒帶下를 치료5)하는 등 외과적 용도가 강조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白鮮皮는 내과질환 보다는 피부과 질환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내복과 외용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과적 용도로 다용되며, 최근 약

인성 간손상 (Drug induced liver injury, DILI)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白鮮皮의 피부과적 효능과 白鮮의 간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Ⅱ. 방법

1. 문헌 연구

白鮮皮의 기원, 성미 및 귀경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피부

과적인 용도의 활용 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과서『本草

學』5)과『中藥大辭典』6) 그리고『本草綱目』7)을 참조하였다. 

2. 자료 수집

白鮮皮의 효능 및 간독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발간된 논

문을 선별 취합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논문의 경우 국가전자도

서관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연구 논문의 경우 pubmed 

웹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정한 

논문 검색을 위하여 ‘백선’과 ‘백선피’를 검색어로 사용하였고, 

검색된 결과들 중에서 중복된 결과를 제외하고 피부과적인 용도 

그리고, 항염증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들을 선별하였다. Pubmed 

웹사이트에서는 검색어 ‘Dictamnus dasycarpus’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총 6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에서 피부

과적 효능, 항염증,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를 선별하였다. 

Ⅲ. 결   과

1. 白鮮皮의 피부과적 활용에 대한 고전 기록

白鮮皮는 黃連, 黃芩, 苦蔘과 함께 淸熱燥濕藥類에 속하며, 

濕熱瘡毒, 黃水淋漓, 濕疹, 風疹, 疥癬瘡癩 등을 치료한다5). 

과거 의가들은 내복과 외용 두 가지 방법으로 白鮮皮를 활용

하였다. 의가들은 白鮮皮를 내복 외용에 관계없이 實熱證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虛寒證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白鮮皮의 사용법으로는 2 ~ 5錢을 내복하고, 

외용시에는 달인 물로 씻는다고 되어있다6). 白鮮皮가 피부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氣寒先行, 味苦性燥를 기본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피부과적 질환 외에도 濕熱에 의한 黃

疸과 같은 내과 질환에도 응용하고 있다7). 이 외에도 白鮮皮를 

피부과적 질환에 응용한 예는 藥性論, 本草原始, 本經疏證, 

本草求眞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6). 

2. 피부과 질환에 대한 白鮮皮의 활용 빈도 연구

최근 대만에서 발표된 연구를 통해서 白鮮皮는 피부과 질

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8-10). 

Lin 등은 대만 한약처방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간 

urticaria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는 12,498 명이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消風散이었고, 소풍산에 蟬蛻 또는 白

鮮皮를 가하여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 하였다8). 

또한, 2009년 1년간의 대만 국가 건강 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가미 또는 처방에 포함된 것을 모두 합하여 白鮮皮가 

가장 많이 처방되었으며, 선태가 그 뒤들 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단일 약물 가미 조합은 消風散加白鮮皮의 

형태였으며, 두 약물 가미 조합은 消風散加白鮮皮地膚子였다9).

이러한 경향은 알러지성 피부질환으로 확대시켰을 때도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저자들은 약물과 처방간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서 消風散과 白鮮皮의 조합이 가장 다용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10). 

3. 白鮮皮 및 白鮮皮 추출 성분의 피부과적 활용에 

대한 현대적 연구

白鮮皮 및 그 추출 성분들의 항피부염, 항염 작용에 대한 

연구는 국, 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 등11)은 

그 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白鮮皮의 메탄올 추출물이 접촉피

부염 (contact dermatitis)이 유발된 생쥐에서 항피부염 효과를 

발휘하며, 그 기전으로는 비만세포 (mast cell)의 탈과립을 

억제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한 등12)은 그 결과에서 진일보 

하여 白鮮皮의 항피부염 기능이 피부각질세포 (keratinocyte)의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ICAM-1) 발현을 억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장 등13)은 白鮮

皮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ICR 생쥐에 compound 48/80에 

의하여 유발되는 systemic anaphylactic shock을 유의한 수준

으로 억제하며,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함을 보

고한 바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 등11)의 연구에서 白鮮皮 추출물은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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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비만세포 내에서 탈과립을 억제하였

으며, 접촉피부염이 유발된 생쥐의 염증 조직 내에서 Th1 관련 

cytokine인 tumor necrosis factor (TNF)-alpha와 Interferon 

(IFN)-gamma의 수준을 유의하게 낮춤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과 표피 과증식 (epidermal hyperplasia)과 

부종 (edema), 해면화 (spongiosis)등의 염증 소견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접촉피부염이 유발된 귀조직의 

두께와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 등12)은 그 후속 연구에서 白鮮皮의 항피부염 효과가 면역

세포 침윤 방지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들은 보고서

에서 백선피 추출물이 인간 유래 각질 세포 (keratinocyte, 

HaCaT) 내에서 NF-κB 경로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각종 

염증성 cytokine과 chemokine의 분비를 억제하고, ICAM-1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조직 내로의 면역세포 침윤을 효과

적으로 억제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백선피에 대한 국내 연구 역시 활발한데, 이 등은 白鮮皮 

추출물이 2,4-Dinitrochlorobenzene (DNCB)로 유발된 NC/Nga 

생쥐의 아토피피부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을 보고하였고14), 

강 등은 시험관 내에서 白鮮皮 추출물이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함을 보고 하였으며15),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cytokine과 

NO 분비를 억제함 또한 알려져 있다.16) 

이에 부가하여 白鮮皮에서 추출한 8-methoxy-N- 

methylflindersine와 skimmianine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며17), 

주요 성분 중 하나인 fraxinellone은 대식세포에서 nitric oxide 

(NO) 생성 및 cyclooxygenase-2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

증 효과를 보임이 알려져 있다18). 또한, 白鮮皮에서 몇 가지 

면역 조절 물질 (phenolic glucosides)이 분리되고, 이러한 

물질들은 시험관 내에서 T 세포의 증식을 저해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19), fraxinellone 역시 활성화된 T 세포를 세포 사멸로 

이끄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20). 

4. 白鮮의 간독성에 대한 보고

한약재의 독성 특히 간독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도 

매우 높고, 논란거리도 많은 실정이다21). 이러한 논란의 중심

에는 약인성 간손상 (DILI)의 발생 빈도가 양약에 비해 낮고 

DILI와 한약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21,22). 白鮮의 뿌리 추출물 음용 이후 

간독성이 발생된 예는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보고 된 

적이 있으며2,23-28), 이 등8)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유통되는 

한약재 중에서 赤何首烏와 白鮮이 간독성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높음을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 보고된 白鮮 복용 후 간독성이 발생한 case들을 

살펴보면 1일 복용량 또는 복용 기간과 aspartate transaminase 

(AST), alanine transferase (ALT) 등 임상 검사 수치와의 

상관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연령과의 상관성도 찾아보기 어

렵다. 이러한 내용은 이 등22)의 보고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Table 1). 

No. Patient
Value for laboratory findings

Type of DILI Ref.
AST(IU/L) ALT(IU/L) ALP(IU/L) γGT(IU/L) TB(mg/dL)

1
(M:10, F:18)
Age: 53.0±11

928±645 1270±694 163±37 198±157 11.3±8.3
Heapatocellular 23

mixed 5
9

2 F/57 2846 479 394 301 17.6 Cholestatic 10

3 M/55 1369 1660 288 156 16 Heapatocellular 11

4

F/78 805 665 896 56 32.1 Heapatocellular

12

F/49 913 1000 753 82 10 Heapatocellular

M/62 975 800 415 291 29.3 Heapatocellular

F/52 1060 1225 257 83 34.2 Heapatocellular

5

M/48 377 303 162 42 29.2 Cholestatic

13

M/62 590 761 183 - 13.2 Cholestatic

DILI means drug-induced liver injury.

Table 1. Value for laboratory findings and type of DILI

국내에 보고된 case 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입수경로는 불명하거나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불

명의 경우에도 직접 채취했을 가능성 또는 白鮮의 형태로 구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용 형태는 대부분이 

열탕이었으며, 침출주 형태도 1건 있었다. 복용량의 경우 1일 

1뿌리에서 4뿌리를 달여 복용하였거나, 달인 물을 하루 3잔 

이상 섭취 하였다. 내원한 주소로는 대부분 황달과 전신쇄약감, 

식욕부진, 복통 등이었으며, 음주력과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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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cquisition Type Daily dosage Duration (day) History Chief complain Ref.

1 unknown unknown unknown 23.6±21 various
jaundice, fatigue, nausea, anorexia,

abdominal pain, pruritus
9

2 collecting decoction 4~5 cup 56
twice for a week, 1 cup of 

soju, 40 years
anorexia, weight loss, jaundice, 

abdominal pain
10

3 collecting decoction 1~4 ea 30 daily, 1~1.5 bottle (soju)
general weakness, epigastric 

discomfort
11

4

collecting decoction 5~6 times 15 non
general weakness, anorexia, 
jaundice, nausea,  vomitting

12

collecting decoction 5~6 times 16 non
general weakness, anorexia, 
jaundice, nausea,  vomitting

unknown decoction unknown 80
non (abstinence, 5 years 

ago)
dyspepsia, jaundice, 

unknown decoction more than 3 cups 135 non
jaundice, dyspepsia, epigastric 

discomfort

5

unknown liqueur 1/3 bottle 120 (estimated)
1~2 bottle (soju) for a 

week, 10 years
jaundice, general weakness, thirst, 

abdominal pain

13

unknown decoction unknown 150
1 bottle (soju), 4~5 times 

for a week
jaundice

Table 2. 입수경로, 복용형태, 복용량과 음주력 그리고 주소

5. 白鮮皮와 관련된 간독성에 대한 보고

국내, 외에서 白鮮 뿐만 아니라 白鮮皮에 대해서도 간독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2,29) 白鮮皮 단독 사용으로 간독성이 보고된 

바는 없다. 국내, 외에서 제시된 모든 예에서 白鮮皮가 처방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환자에게 투여되었으며, AST, ALT 등 

검사 결과나 유발된 간손상의 형태, 주소 등에서는 白鮮을 복

용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적인 약인성 간손상 (DILI)과 큰 차

이가 없었으며, 투여 경로 면에서 한의사 또는 천연물 전문가

로부터 처방을 받아 구매하였다는 점에서만 白鮮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실험을 통해 白鮮皮의 독성 또는 

안전성을 입증하려한 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30), 흰쥐를 

이용한 장단기 독성 연구를 통해 白鮮皮 물 추출물의 단기 투

여는 특별한 독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기 투여 시 간기능 

검사상의 경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0). 

Ⅳ. 고   찰 

白鮮皮는 예전부터 한의학계에서 피부과에 다용하여 왔던 

한약재이며, 현대적인 활용 빈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피부과 

질환에 가장 다용되는 단일 약물이다8-10). 淸熱燥濕藥에 속하는 

白鮮皮는 언제부터인가 봉삼 또는 봉황삼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해독작용, 항암작용이 있으며, 

피부 미용에 좋고, 위장관 기능과 두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31), 심지어 노화 방지, 정력 증강에 좋

다는 낭설까지 유포되고 있다32). 이와 같이 민간에 봉삼 또는 

봉황삼으로 알려진 것은 白鮮의 뿌리 전체를 말하며, 엄밀히 

말해서 白鮮皮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한약재로 이용되는 白

鮮皮는 白鮮의 뿌리 껍질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에 알려진 

봉삼 또는 봉황삼은 白鮮根이라고 칭하는 것이 혼선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전 문헌에서 白鮮皮는 內服과 

外用 두 가지 방법으로 피부과적 질환에 활용되었으며, 작용 

기전의 핵심을 寒性과 苦味에서 찾고 있다. 또한, 대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白鮮皮는 피부 및 알레르기 질환에 가장 다용

되는 약재 중의 하나이며, 동물 및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피부 및 알레르기 질환에 활용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 白鮮皮가 가지는 다양한 활성 성분들에 대하여 항염증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 fraxinellone이 가장 대표적인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복용 약물과 간

독성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시사되는 모든 예는 白鮮의 뿌리 

즉 白鮮根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며, 白鮮皮가 단독으로 사용

되어 간독성이 보고된 예는 없다. 白鮮皮가 포함된 처방을 복

용한 환자에게서 간독성이 발생한 예는 해외에서 6개 사례, 

국내에서 1개 사례가 보고되었다28,29).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白鮮皮의 형태이기 때문에 白鮮根의 경우는 

의료기관과 처방전을 통한 공식적으로 투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대부분이 자가채취를 통

하여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白鮮根을 복용한 예들에서 복용량은 일예에서 1일 1뿌리에서 

4뿌리를 달여 복용하였다고 하였으며, 보통은 달인 물을 하루 

3~5잔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용량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 예에서 2리터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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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白鮮根 5개를 넣고 끓였다는 내용으로 견주어 볼 때, 환자

들이 말하는 뿌리의 개념은 白鮮의 뿌리 한 가닥을 말하는 것

으로 사료되며, 하루 섭취량은 1~4 뿌리 사이인 것으로 추정

된다. 약용되는 白鮮皮의 경우 건조 중량으로 3.75 g (1 돈) 

기준으로 처방에 사용된다고 하였을 때 1일 복용량 (2첩 기

준)은 대략 7.5 g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류 한약재의 경우 건조

되면서 무게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생물로서의 무게는 대략 

20 g에서 30 g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白鮮根의 하루 섭취량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1~4 뿌리 정도 수준 

보다는 약간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白鮮皮가 포함된 처방을 복용한 후 간독성이 발생한 예에

서는 白鮮皮가 간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 때문인지, 또는 다른 약과 白鮮皮의 상승작용인지를 

밝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의 예에서도 

간독성이 발생한 다양한 처방을 예시하고 그 처방들에 공통적

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白鮮皮이므로 白鮮皮가 의심된다는 간

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2,28). 국내에서 보고된 예를 자세히 살펴보면, 白

鮮皮에 의한 약물유발성 간염 1예로 보고하고 있음에도 저자

들은 白鮮皮 때문일 가능성에 대하여 이전에 보고된 예를 들어 

의심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이 白鮮皮가 간독성을 일으킴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의 

대표적인 예는 白鮮皮가 아니라 白鮮根을 복용한 예이다2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白鮮根

과는 다르게 白鮮皮가 일으키는 간독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白鮮根 또는 

白鮮皮의 간독성 유발 기전이나, 간독성 유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득정 성분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사실은 대만의 통계 조사 결과 피부과 

질환에 가장 다용되는 약재로 선정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쓰이는 

白鮮皮에 대하여 대만 내부에서는 간독성에 대한 보고가 한편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민간에 유통되는 白鮮根은 

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피부과에 다용되는 白鮮皮는 추후 용법, 용량과 함께 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白鮮根과 白鮮皮의 복용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白鮮皮와 白鮮根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白鮮皮 보다는 白鮮根의 심부에 다량 존재하는 성분을 

조사하는 등의 구성 성분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겠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白鮮皮가 포함된 처방을 복용한 후 간독

성이 유발된 예가 다수 보고된 점을 감안하여 白鮮皮를 처방

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민간에 유통되는 白鮮根의 무분별한 복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白鮮皮가 포함된 처방을 복용한 후 간독성이 

유발된 예가 존재함을 유념하여 한의사들은 白鮮皮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민간에서 봉삼 또는 봉황삼으로 유통되고 있는 白鮮과 한

의계에서 피부과 질환에 다용하고 있는 白鮮皮에 의하여 발생

하는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한 국 내외의 보고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白鮮皮은 피부과 질환에 內服과 外用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작용 기전의 핵심을 寒性과 苦味이다. 

2. 白鮮皮는 피부과 질환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재중의 

하나이며, 동물 및 세포 연구를 통해서 항피부염, 항염증 

효능이 입증되었다. 

3. 민간에 유통되고 있는 봉삼 또는 봉황삼 (白鮮根)과 약

인성 간손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白鮮皮와 

약인성 간손상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민간에 유통되는 白鮮根의 무분별한 복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白鮮皮가 포함된 처방을 복용한 후 간독성이 

유발된 예가 존재함을 유념하여 한의사들은 白鮮皮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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